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관광경영학과 이름 곽*린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Texas-College station 

파견대학 Texas A&M University 파견기간 9개월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College station이라는 도시에 위치하고 텍사스의 중심도시인 휴스턴에서 

차로 1~2시간 걸린다. College station이라는 도시는 마치 신창의 

순천향대처럼 이 학교 하나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하지만 신창보다는 좀 

더 크다. 

기본적으로 교환학생, 외국학생이라서 특별히 지원해주거나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은 전혀 없고 현지 학생들과 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평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한국인 학생수가 꽤 적어 한국인 학생과 만나기는 쉽지 않다. 특히나 

내가 입학 했을 대 한국인 교환학생은 나를 포함해 순천향대에서 온 학생 

2명 뿐이었다. 

학교 캠퍼스 자체가 매우 크다. 미국 내에서도 큰 편이라 처음에 지리를 

익히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 특히나 버스가 한 두개가 아니라 

버스 타는 법을 익히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가급적이면 

친구를 빨리 사귀어서 차를 얻어 타는 것을 추천한다. 학교 내의 rec 

center가 무료이고 아주 크니 마음껏 운동 하고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간간히 뮤지컬, 토크쇼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학교내에 티켓을 팔아 

공연을 하니 그런 것을 보는 것도 꽤 좋다. 

나는 기숙사에 살았는데 가까운게 좋아서 기숙사에 살았다. 가깝지 

않아도 되고 혼자 방을 쓰고 싶다면 학교 근처에 아파트를 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돈으로 치면 기숙사도 많이 비싼 편이라 그렇게까지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다. 



수업 

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 

*TIP: 전체적으로 미국은 책값이 너무 비싼데 우리나라처럼 책을 사도 

실제로는 많이 안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특히나 ppt로 수업한다면 

더더욱 살필요 없는듯) 실제로 시험기간에만 잠깐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책을 사는 것은 비추이다. 그냥 도서관에서 무료로 

스캔을 떠도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스캔 뜨는 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과제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온라인 책을 사야한다. 

대부분 책은 70달러 이상이고 100달러 근처인 것들이 꽤 있던  것 같다. 

 

-통계학 (추천)-통계학을 좋아해서 수업을 들었는데 온라인으로 책을 

무조건 사야했다. 그게 꽤 비싼데 문제를 풀어 과제를 평가하기에 무조건 

사야했다. 그것 빼고는 기본적인 통계수업이라 따라가기 힘들지 않았다. 

-기본회계(비추천)-아주 큰 강의실에서 많은 학생들과 수업을 들어서 

그런지 자리가 매우 좁고 특히 내가 수강한 교수는 매우 악필인데 전부 

손으로 필기하며 설명을 하여 거의 집중할 수가 없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강의실은 수업에 가면 도저히 집중하기 힘들어서 되도록 피하길 

바란다. 

-스페인어(비추천)-스페인어를 미리 공부한 학생이라면 들어보는 것도 

좋은데 일단 제일 낮은 클래스의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 

스페인어 수업을 들었던 아이들이기에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교수 스타일에 따라  공부량도 확연히 달라지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문법을 너무 배우고 미국식 발음으로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미국학생들과 

애매하게 매일 스피킹을 시켜서 즐겁진 않았다. 스페인어가 아예 

처음이라면 공부를 많이 해야 따라갈 수 있다.  

-테니스(추천) – 한국에서는 할 수 없기에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던 것 

같다.  

-언어학(추천)-언어학에 관심이 있다면 들어봐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 

-처음에 가면 교환학생끼리 모여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해당 부서? 별로 

모여서 또 OT를 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교환학생들과 외국학생들이 모여있는 ISMA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여기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동아리 자체에서 하는 

행사는 매우 지루해서 그냥 친구를 사귀는 수단으로 행사에 참여하기 

보단 그 후에는 각자 친해져서 만나는 게 나은 것 같다. 

-각자 소속 대학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나는 Business 전공으로 해서 May’s 

business school소속이었다. 처음에 OT에 가면 수강신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 데 수강신청 관련해서 문의 할 때, 수강 취소나 승인을 

받을 때 무조건 그 분과 면대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직접가서 그냥 

상담 받는 것이 편할 것이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매우 따뜻하고 여름에는 아주 덥다. 

-1년 사는 내내 눈은 딱 한번 정도 왔는데 그게 10여년 만에 처음 오는 

눈이라서 신입생 애들은 그날 눈을 처음 본 애들도 있었다. 

-당연히 패딩정도로 따뜻한 옷은 필요 없고 거기에서 코트정도도 그다지 

입지 않은 것 같다. 후드티에 후리스 정도면 제일 추울 때 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 밤에는 좀 추울 때가 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우선 College station 전체가 이 학교를 중심으로 구성된 도시이기에 

아주 안전하다. 

-특히 학교 내에서 생활하면 안전한데, 혹시 밤에 혼자 돌아가기 무섭거나 

하면 Corps of Cadets 라고 우리나라 ROTC 같은 군인들이 내가 사는 

집까지 같이 가주는 서비스가 있다. 신청하는 방법은 학생증 뒤에 

전화번호가 있으니 언제든지 전화하면 된다. 하지만 나는 기숙사에 

살았기에 충분히 안전하고 또 민망해서 실제로 이용한적은 없다. 

 

 



숙소 

학교기숙사(  O)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 

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학교 기숙사에 살았는데 가격대가 다 다양하고 안에 화장실 여부도 다 

다르다. 

나는 두 기숙사에 살았는데 가장 가성비 좋은 기숙사는 Harts hall을 적극 

추천한다. 학교 중심부에 가깝고, 저렴하고, 개인 화장실도 있고 방도 꽤 

크다. 가격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기숙사는 아니었다. 

다른 기숙사들은 고만고만하기에 그냥 가장 화장실 유무 여부, 위치를 

보고 고려하면 된다. 위치는 학교의 중심지이자 모든 버스가 많이 있는 

MSC 근처면 좋을 것 같다. 

 

식사 

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직접 요리         ( O )  기타     (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학교 Meal Plan은 절대 비추천이다. 우선 학교 내에 식당들이 대부분 

패스트푸드인데 Meal Plan은 가성비가 심각하게 떨어진다. 굳이 그걸 사서 

먹을 이유는 매일 학교내 뷔페를 가지 않는 이상 없다. 돈주고 사서 

먹는게 낫다. 그리고 학교내 식당은 대부분 비싸기 때문에 마트에서 장을 

봐와서 간단하게 해먹는 게 영양 면으로도 가격 면으로도 낫다. 

HEB가 가장 가까운 마트인데 텍사스는 물가가 낮아서 식재료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다. 매일 학교 내 식당을 이용하다가는 파산하거나 

패스푸드만 먹을 테니 HEB에 가서 장을 봐와서 해먹는 것을 추천한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 

기숙사에 살았기에 통학은 걸어서 했다. 

시내 교통이랄게 없다. 당연히 버스,지하철은 없고 대신 학교 버스가 근처 

백화점, 식료품점에 가기 때문에 학교 버스를 잘 이용하면 된다. 

주요 도시 이동시에는 친구 차를 이용하거나 특히 휴스턴 공항에 갈 때 

Ground shuttle을 이용했는데 가장 싸고 편한 방법이니 이 shuttle을 

추천한다. 사람이 여러명이면 uber로 가서 돈을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편도로 끊어서 약 

80만원*2번=160만원 
 



Fees 

  

 

보험료 

숙소 - - 

식비 - - 

 


